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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creative self-beliefs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the cluster types of creative mindset of nursing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nursing departments of A university in metropholitan area and B university in 

Chungcheong area, and the data of 196 students who faithfully responded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and post-hoc test were perform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of creative mindset, three clusters appeared: a high fixed mindset group, a medium fixed 

and growth mindset group, and a high growth mindset group. Second, in the creative self-beliefs analysis 

according to the creative mindset clust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high growth mindset group 

and the high fixed mindset group in the motivation factor, one of the sub factors of creative self-beliefs .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learning flow according to the creative mindset cluster, it was 

found that the high growth mindset group showed higher learning flow than the high fixed mindset 

group. Based on the results, providing various opportunities of practices for improving the creative 

mindset of nursing students through curriculum and non-curriculum programs in universit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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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의 군집유형에 따른 창의적 자기신념과 

학습몰입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수도권 소재 A대학과 충청권에 위치한 B대학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성실하게 응답한 196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ANOVA),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분석 결과, 고정마인드셋 고집단, 고정 및 성장마인드셋 중집단, 성장마인드셋 고집단의 

3개 군집이 나타났다. 둘째,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른 창의적 자기신념의 하위요인 중 

 

Received: April 29, 2023; 1st Review Result: May 31, 2023; 2nd Review Result: July 09, 2023 

Accepted: July 25, 2023 



Analysis of Creative Self-Beliefs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Cluster Types of Creative Mindset of Nursing Students 

284  Copyright ⓒ 2023 KCTRS 

동기요인에서 성장마인드셋 고집단과 고정마인드 고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른 학습몰입차이 분석에서는 성장마인드셋 고집단이 고정마인드셋 

고집단보다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창의적 마인드셋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간호대학생,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분석, 창의적 자기신념, 학습몰입 

 

1. 서론 

최근 의료환경에서 다양한 질환의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긴박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1].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에 따른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으로 인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입학정원을 확대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부터는 5년간 간호학과의 편입생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거의 반 이상의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캠퍼스에서의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였으므로 미래 간호사를 육성하는 간호학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간호대학생 시기에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산출하며 성장 발전을 지속시키는 동기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의성을 배양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자신의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3]. 

창의성과 관련하여 마인드셋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관점을 뜻하는 것으로 성장마인드셋은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며, 고정마인드셋은 지능의 고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노력과 연습을 해도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신념을 뜻한다[4].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생들은 실패하더라도 이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이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5]. 반면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학생 실패나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며, 낮은 

성취수준과 함께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나타내었다[6]. 

최근 마인드셋이 창의성 영역으로 확장되어진 새로운 개념으로 Karwowski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제안하였다[7]. 창의성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학습자들은 창의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창의적 마인드셋이란 

마인드셋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창의성은 개인의 노력과 환경에 의해 

변화가능하다는 성장 마인드셋과 창의적 재능은 선천적인 특성으로 인해 향상되기 

어렵다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8].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가 일부 진행중이나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는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성장마인드셋이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창의성관련 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9].  

최근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의성 관련 요인들이 같이 부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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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특히 창의성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실용기능적 관점과 자아실현적 

관점으로 나타난다. 우선 실용기능적 관점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며, 자아실현적 관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태에서 보이는 특성을 뜻한다[10]. 이전의 창의성 연구는 주로 실용기능적 

관점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자기에 관련된 

자기신념(self-beliefs)이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같은 변인들이 창의성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11][12].  

최근에는 자기신념 개념을 창의성 연구에 도입하면서 창의적 자기신념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창의적 자기신념이란 자신의 창의성과 일반적인 창의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의미한다[12]. 이는 Bandura가 제안한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장된 개념으로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창의적 자기신념을 

제시하였다[13]. 이에 창의성에 관해 기존의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인지, 동기 및 

성향까지 포함된  통합적 관점의 창의적 자기신념으로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킬필요가 

있다. 이에 박은지와 최인수(2020)는 창의적 자기신념과 관련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메타인지, 창의적 자아개념을 포함하는 창의적 인지, 창의적 리더십과 개방성으로 

구성된 창의적 성향, 창의적 동기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14]. 

창의적 자기신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병연(2012)은 교사가 가진 창의적 자기 

신념이 유아의 평가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5]. 이와 

같이 교사 또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에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자기신념은 

교육현장에서 창의적 교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박은지(2021)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의 지식을 제공해주는 인지적 지원과 개방적이고 흥미로운 

과제 활동을 제시하고, 자율적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정의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창의성을 위해 창의적 자기신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자기신념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16]. 

한편 간호교육기관은 간호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습성과에 기반을 둔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17]. Csikszentmihalyi에 따르면 몰입이란 어떤 활동을 할 때 푹 

빠지는 최적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매우 즐거운 심리적 상태로 일에 완전히 

빠져있는 느낌을 의미한다[18].  학습은 외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므로 정서적 

몰입상태를 이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몰입이 학습상황에 적용된 학습몰입은 다양한 교육상황에서 학습자가 

학습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주의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학습과정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일컫는다[19]. 학습몰입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감이나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스트레스의 심화와 학업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의 중도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의료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무중심의 사고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몰입은 전공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을 촉진시켜 학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이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병행해야하며, 많은 학습량,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므로[20],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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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행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수학습방법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21][22], 학업스트레스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몰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지만[23-25],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 마인드셋과 학습몰입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군집 유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살펴보고, 군집 유형에 따라 창의적 자기신념과 학습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어떠한 군집유형이 존재하는가? 

둘째,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의 군집 유형에 따라 창의적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의 군집 유형에 따라 학습몰입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인천 및 충청도에 소재한 대학교 2개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근무하지 않는 학교의 

간호학과에 배포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연구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참여가 성적과 무관함과 함께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승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인이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서면동의를 제출한 참여자에 한해서만 설문지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응답에 대해서는 모두 무기명 처리가 되는 점을 알렸고, 개인정보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실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으며, 코딩된 데이터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1년간 보관 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더 

이상 연구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총 300명을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한 196명 설문을 분석을 활용하였다. 

G*power3.1 program을 활용하여 3개 그룹 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4. 검정력(1-β) .80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대상자 수는  159명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38명(19.4%), 여학생 157명(80.1%)이였으며,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2학년 81명 (41.3%), 3학년 95명(48.5%), 4학년 20명(10.2%)으로 나타났다.  

 

2.2 연구 도구 

2.2.1 창의적 마인드셋 

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이명숙, 최병연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26]. 이 설문도구는 성장마인드셋 5문항과 고정 마인드셋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창의성교육 박사급 전문가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이 검토하였으며, 창의적 마인드셋의 신뢰도  Cronbach α의 경우 개발 

당시 성장마인드셋은 .70, 고정마인드셋은 .77로 로 나타났으며[26]. 이미나와 박성희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71~.79로 나타났다 [27].  본 연구에서는 .82~90으로 나타났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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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별 예시문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창의적 마인드셋 측정 도구 

[Table 1] Survey for Creative Mindset 

하위 요인 예시 문항 문항 수 신뢰도 

성장마인드셋 모든 사람은 적절한 조건이 되면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다. 5 .82 

고정 마인드셋 진정한 창의적 재능은 타고나며 일생 동안 변함이 없다. 5 .90 

계 10  

 

2.2.2 창의적 자기신념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박은지, 최인수(202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14]. 하위 영역으로 인지7문항, 동기 3문항, 성향 10문항의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창의성교육 박사급 전문가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이 검토하였으며, 창의적 자기신념의 신뢰도  Cronbach α가 개발 당시 

연구에서는 .79~.92로 나타났으며[14], 본 연구에서 는 .88~.95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예시문항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창의적 자기신념 측정 도구 

[Table 2] Survey for Creative Self-Beliefs 

하위 영역 예시 문항 
문항 

수 
신뢰도 

인지 

창의적 

자기효능감 
나는 내가 속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 5 

.95 
창의적  

메타인지 
나는 창의성이 필요한 맥락을 잘 알고 있다. 5 

창의적 

자아개념 
나의 창의성은 나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7 

동기 나는 나의 일에 열정적이다. 3 .89 

성향 
리더십 나는 리더십이 뛰어나다. 5 

.88 
개방성 나는 새로운 시도를 즐긴다. 5 

 계 30  

 

2.2.3 학습몰입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습몰입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9].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새로운 학습내용에 도전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시간가는 

줄 모른다.’ 등 이 있다.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창의성교육 박사급 전문가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이 검토하였으며, 학습몰입의 신뢰도 Cronbach α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으며[24],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2.3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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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IBM SPSS 25.0을 사용하며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Hair와 

Black의 2단계 군집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28]. 우선 Ward 방법의 군집분석으로 

군집의 숫자를 설정하였으며, K-평균 분석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둘째, 창의적 

자기신념에서의 군집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에서의 군집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다변량분석을 위한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 검증을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의 성장마인드셋, 고정마인드셋, 창의적 자기신념의 인식, 동기, 성향, 

학습몰입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장마인드셋의 평균은 4.27(SD=.64), 고정마인드셋의 평균은 2.04(SD=.97)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자기신념에서 인지의 평균은 3.20(SD=.81), 동기 3.69(SD=.90), 성향 

3.63(SD=.72)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몰입 평균은 3.72(SD=.72)로 나타났다.  변인들 정규성 

검증을 위한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으로 나타났고, 첨도 

절대값은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 기술통계 

[Table 3] Major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1-1 성장마인드셋 1-2 고정마인드셋 2-1 인지 2-2 동기 
2-3 

성향 
3 학습몰입 

M 4.27 2.04 3.20 3.69 3.63 3.72 

SD .64 .97 .81 .90 .72 .72 

첨도 -1.14 1.00 -.03 .15 -.24 -1.19 

   왜도 -.42 1.25 .31 -.39 -.09 .11 

 

3.2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른 군집 분석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른 군집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Hair와Black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절차를 통해 도출된 최종 군집은 다음과 [표 4]와 같으며[28],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 프로파일은 [그림 1]과 같다. 

군집 1은 39명(19.9%)의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성장마인드셋 -1.639, 고정 

마인드셋은 2.259로 나타나 제일 높은 고정마인드셋과 함께 제일 낮은 수준의 

성장마인드셋을 나타내고 있어 ‘고정마인드셋 고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59명(30.1%)으로 성장마인드셋은 -.818였으며, 고정 마인드셋은 .472로 나타나 

성장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 모두 중간으로 나타나 ‘성장 및 고정마인드셋 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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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3은 98명(50.0%)로 나타나 세 그룹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성장마인드셋 .686, 고정 마인드셋은 -.609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성장마인드셋과 함께 제일 

낮은 고정마인드셋을 나타내고 있어 ‘성장마인드셋 고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최종 군집별 중심점 

[Table 4] Final Cluster Centroids 

군집 요인 군집 1(n=39) 군집 2(n=59) 군집 3(n=98) 

성장마인드셋 -1.639 -.818 .686 

고정 마인드셋 2.259 .472 -.609 

 
고정마인드셋  

고집단 

성장 및 고정마인드  

중집단 

성장마인드셋  

고집단 

 

 

[그림 1]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 프로파일 

[Fig. 1] Cluster Profile of Creative Mindset 

 

3.3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른 창의적 자기신념 차이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라 창의적 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Box’s test 결과 집단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F=1.33, p> .05), 이에 따라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여 

Wilks’s Lamda값을 확인한 결과, 창의적 마인드셋 3개 군집간 창의적 자기신념 하위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Lamda =.92, F(2, 193)=2.51, p<.05, 

η2=.03)].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요인에서 군집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라 동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14, p<.05).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군집 3인 성장마인드셋 고집단이 동기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고정마인드셋 고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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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른 창의적 자기신념 차이 

[Table 5] The Difference of Creative Self-Beliefs according to Clusters of Creative Mindset 

 

군집1(n=39) 

고정마인드셋  

고집단 

군집2(n=59) 

성장 및 고정마인드  

중집단 

군집3(n=98) 

성장마인드셋  

고집단 
F 사후검증 

M SD M SD M SD 

인지 3.23 .74 3.02 .64 3.30 .91 2.29  

동기 3.46 .79 3.71 .97 3.92 .82 3.14* 1< 3 

성향 3.62 .60 3.58 .62 3.69 .72 .23  

* p < .05 

 

 

3.4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른 학습몰입 차이 

간호대학생들의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라 학습몰입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한 결과,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간 학습몰입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193)=21.31, p<.001].Scheffé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군집 3인 성장마인드셋 고집단이 다른 두 그룹보다 학습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른 학습몰입 차이 

[Table 6] The Difference of Learning Flow according to Clusters of Creative Mindset 

 

군집1(n=39) 

고정마인드셋  

고집단 

군집2(n=59) 

성장 및 고정마인드  

중집단 

군집3(n=98) 

성장마인드셋  

고집단 
F 사후검증 

M SD M SD M SD 

몰입 3.44 .59 3.38 .63 4.03 .71 21.31*** 1,2 < 3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 유형에 따른 창의적 자기신념과 학습몰입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마인드셋의 성장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정도에 따른 군집을 확인한 결과 

고정마인드셋 고집단(군집 1), 고정 및 성장마인드셋 중집단(군집 2), 성장마인드셋 

고집단(군집 3)의 3개 군집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군집 1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고정마인드셋과 함께 제일 낮은 수준의 성장마인드셋이 나타났으며, 군집2에서는 중간 

수준의 고정마인드셋과 성장마인드셋을 나타내고 있었다. 군집 3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고정마인드셋인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마인드셋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라 창의적 자기신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동기요인에서 세 군집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해서 본 결과 군집 

3인 성장마인드셋 고집단과 군집 1인 고정마인드셋 고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장마인드셋이 자기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고정마인드셋은 자기효능감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27][29][30], 본 연구를 통해 성장마인드셋 고집단과 고정마인드 고집단 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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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자기신념의 모든 요인에서 높게 나타나지는 각 하위요인별 차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증했을 때, 동기요인에서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적 마인드셋 군집에 따라 학습몰입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세 

군집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군집 3인 

성장마인드셋 고집단이 군집1인 고정마인드 고집단보다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학습몰입에서의 차이는 성장마인드셋의 수준이 높은 그룹이 고정마인드셋 높은 

그룹보다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자특성 요인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31]. 또한 O’Connor, Nemeth와 Akusu의 연구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고정마인드셋은 창의적 성취나 창의적 문제해결과 부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2]. 

이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창의적 마인드셋의 

성장마인드셋의 높은 수준이 궁극적으로 창의적 자기신념과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이용한 뒤, 각 변인의 

하위요인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그룹이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그룹포다 창의적 자기신념 중 동기부분에서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창의적 마인드셋의 수준에 따른 창의적 자기신념을 연구할 때, 반드시 모든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세밀하게 그룹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의적 

자기신념에서 동기에서는 군집간 차이가 있는 반면 인지와 성향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기부분에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이 

없는 반면, 인지부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메타인지, 창의적 자아개념으로 

하위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성향에서는 리더십과 개방성의 하위요인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보다 세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과 재학중에 바람직한 성장마인드셋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고정마인드셋 

수준이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장마인드 함양 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때, 고정마인드셋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도 같이 제공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창의적 자기신념과 학습몰입의 중요한 경험은 

학습활동을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간호현장 및 간호교육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습몰입에서도 성장마인드셋이 제일 높은 

그룹이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그룹과 성장 및 고정마인드셋이 중간 수준그룹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대학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방안으로는 간호대학생 

대상 창의적 마인드셋 교육프로그램 설계시, 성장마인드셋 관점에서 교수설계된 

학습자료들을 제공하고, 최대한 고정마인드셋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는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되, 자신의 실패에 

대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한다. 동시에 교수자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도 간호대학생들이 만든 성과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와 함께 

실패를 했더라도 해당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 다음단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성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성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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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 두 곳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전국 

단위의 여러 대학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른 

창의성 관련 변인 연구를 확장하여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기초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탐구하고자 하는 창의성 관련 변인들의 하위요인들까지도 세밀하게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 대상의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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